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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드로를 책망하다(갈2:11-14)

이끄는 말
‘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.’는 복음이 전해졌던 초
대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정리가 명쾌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 다소 애매하고 혼
란스러웠습니다.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뭔데, 예수를 믿어야 구
원을 얻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,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
‘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, 할례, 음식정결법 등은 이미 구
약에서 있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
까?’하는 전통에 매인 생각을 했습니다. 지난 시간 언급했지만 바울의 주장은 
단호했습니다. “만약 율법도 구원의 요소가 된다면 예수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
될 수 없다.”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성육신시
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. 오늘은 바울이 
게바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언급합니다. 

토의사항
1. 바울이 게바(베드로)에게 안디옥에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? 
   왜 그랬다고 합니까?(11절)

2. 게바가 책망 받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?(12절)

3. 베드로가 한 행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?(13절)

4. 당신은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놓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?

5. 14절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말이 무엇입니까?

6.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(14절)


